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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와 정 정체

성의 조 효과를 통합한 조 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 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361명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 사회 낙인 인식, 내재화된 동성애 오, 반동성애 폭력

경험, 커 아웃,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 정 정체성을 측정하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속박감은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의 매개를 거쳐 자살사고를 측하는 모형에서 정 정체성

하 변인 사회정의가 조 효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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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그마(Stigma)’라는 용어는 낙인을 뜻하

는 그리스어로, 사회학자 Goffman(1963)은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의 인격 체를 뒤덮어서 그

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타인들 앞에

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돌출 이고

부정 인 속성을 가리키는데 사용하 다(김

경, 2015). 이러한 스티그마는 다수의 사람들

이 소수 집단에 해 갖는 고정 념, 부정

인 편견을 반 하므로, 소수 집단에 한 부

정정서를 일으켜 실제 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Corrigan & Wassel, 2008). 한국행정연구원

이 발표한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

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7.0%를 기록했다. 2013년에 62.1%, 2016년에

55.8%, 2019년에 57.1% 등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소수자에 한 부정 인 인식이

크게 어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

회에서는 성소수자로서의 속성이 여 히 무시

할 수 없는 낙인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차별 지법 제정의 어려움과 동성 커 트

십 등록권의 부재 등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한 제도 장치는 여 히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성소수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한 사회 스티그마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

성에 해 불편해하거나 은폐하게 되는 스트

스가 장기간 되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을 심각하게 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Kuyper & Fokkema, 2011; Lehavot & Simoni,

2011; Meyer, 1995). 국내에는 성소수자들이 소

수자 스트 스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많은 심리 어려움을 겪으며(이호림, 2015),

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경험하거나 사회

계 속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고립감에 시달

릴 때 자살사고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

과가 존재한다(박수진, 2018).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낮은 심리사회 응을 보이며 높은 수 의

우울, 불안, 약물 사용, 자살사고와 시도를 보

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D’Augelli, 2002;

Espelage, Aragon, Birkett, & Koning, 2008). 국내

의 학생을 상으로 자살 사고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본 한 연구에서는 성 정체

성이 우울 다음으로 자살사고를 가장 강력하

게 설명하는 측변수로 나타났다(양경미, 방

소연, 김순이, 2012). 많은 연구에서 소수자 스

트 스 요인인 내재화된 동성애 오, 사회

낙인 인식, 반 동성애 폭력 경험이 높은 수

의 심리 불편감과 자살사고와 연 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Lea, de wit & Reynolds, 2014;

Plöderl et al., 2014; Russell, 2003).

Mereish, Peters & Yen(2019)는 소수자 스트

스가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

살 험성에 향을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

김성연(2013)은 자살에 한 인 계 심리학

모형을 용하여 짐이 되는 느낌과 좌 된

소속감이 동성애자의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모

형을 검증하 다. 한 김진이(2016)는 질

연구 방법을 통해 성 지향성에 한 가족의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성소수자의 자살 험

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 동성애

자 성인을 상으로 질 연구를 실시한 이가

희(2010)는 반동성애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자

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을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소

수자가 처한 사회 환경과 자살 간의 련성,

자살에 미치는 심리내 변인과 자살사고를

완충시킬 수 있는 조 변인 등에 해 보다

구체 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 간의 련성을 다루

는 기존의 연구들은 성소수자 개인이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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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 차별로 인한 자살 취약성을 다루었

으나 성소수자가 그러한 차별을 어떻게 인식

하고 응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성소수자가 한국의 외부 인 실을 비

하고 이를 수동 으로 받아들일수록 사회

스티그마로 인한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제한

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극 으로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성소

수자일수록 자신이 처한 실을 응 으로

재구성하며 심리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으

리라는 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

자가 실에 해 가지는 주 인 인식이 이

들의 주 인 안녕감과 자살사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면 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자살에 한 다양한 이론들과 기존의 모형

들을 통합하고자 한 O’Connor(2011)의 통합

동기-의지 모형(inter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에 따르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동기 이 단계(pre-motivational phase)로

‘우울 취약성’과 ‘환경 인 요소로 인한 스트

스’가 이에 속한다. 이 모형을 용해보면,

성소수자들은 일반 인 스트 스에 더하여 사

회 스티그마와 차별 등 성소수자라는 지

로 인해 경험하는 부가 인 스트 스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상 으로 더 많은 환경 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의 두 번째 단계는 동기 단계(motivational

phase)로 다양한 취약성 요인과 스트 스가 패

배감을 유발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는 속박감이 자살 생각을 측한다. 그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은 자살

로 가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속박감

(entrapment)이란 ‘지속되어온 스트 스 상황

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 으나 벗어날 수 없

고 얽매여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Wiliams,

1997), 개인이 통제 불가능하며 끊임없는, 피

할 수 없는 상황에 한 개인의 주 인식

과 련된 심리 과정을 수반한다(Gilbert &

Gilbert, 2003; Williams, 1997). 스트 스를 극복

하려는 동기화 수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

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결국 그런 상황

에 속박되었다 지각하게 되어 이후 우울과 같

은 심리 부 응이 유발될 수 있다(Pollock &

Williams, 2001; 김정호, 홍혜 , 2016에서 재인

용). 속박감은 내 속박감과 외 속박감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 속박감

은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는 내 생각들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

다.’ 등 자신의 부정 인 사고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지각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Gilbert & Allan, 1998). 반면

외 속박감은 ‘나는 재 처해진 상황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

다.’,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등 지속된 스트

스 상황에 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평가

하 을 때 자신의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려

고 하는 탈출 동기가 유발되면서 지각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호(2016)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생활 스트 스가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김혜지, 배성우(2017)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당면과제스트 스와 인 계스트

스가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를 통해 자살사

고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이혜리(2018)의 연구는 직무스트 스가 외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이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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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제를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 환경으로

인해 지각하는 외 속박감은 부정 정서를

통해 간 으로 자살사고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 으로도 향을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종선, 강민철, 조 주, 2012).

차별 인 사회 시스템을 실질 으로 복할

힘이 없는 성소수자 개인이 낙인에서 벗어나

는 가장 효과 인 방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 으로 숨기거나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Gorman-Murray, 2009; Knopp,

2004). 특히 오발화나 반동성애 폭력 노출

등과 같이 개인 인 수 에서 해결하기가 어

렵고, 변화를 기 하기 어려운 환경에 속할수

록 성소수자들은 외부 실을 고통스럽게 지

각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자의 존엄을 보장하

기 한 제도 장치가 미비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분 기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

가는 성소수자는 낙인과 편견을 통제할 수 없

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지속 인 긴장 상태에

처하거나 장기 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괴

롭힘의 강도가 강할수록 성소수자들은 부정

인 실에 갇히게 되었다고 느끼며 탈출에

한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음을 상할 수 있

다. 즉, 성소수자의 심리 상태는 속박감과

연 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개인 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

는, 사회구조 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련성을 악하고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를 속

박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Williams의 고통 호소 모델(cry of pain)을

수정한 자살의 도식 평가모델(schematic

appraisals model of suicide: SAMS)에서는 개인이

스트 스를 주는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정 인 자기평가가 자살사고를 완충시킬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는 을 주장하 으며

(Johnson, Gooding, Wood & Tarrier, 2010), 국내

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한 부정 인 평

가가 속박감과 패배감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제시

하 다(최윤 , 조 주, 권정혜, 이종선, 2013).

한 Gilbert(2014)는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

에 한 인식 정도가 정신병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 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을 상으로 자살 련 변인들에

한 심층면 을 실시한 결과 자기비난 경향

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 스에 당면했을 때 외

부와 소통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

려는 동기로 자살을 선택할 험이 증가한다

는 이 찰되었다(Fazaa & page, 2003: 최윤

, 조 주, 권정혜, 이종선 2013에서 재인용).

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높은 자존감,

정 인 인지 재해석 등이 자살에 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

소수자의 자기인식을 수정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인지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이들의

자살사고 개입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성소수자는 사회 낙인을 인식하기도 하

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에서 해석

하여 자신에 해 정 으로 인식할 수 있

다(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 & Balsam,

2014). Luhtanen(2002)의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정 정체감이 높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와 련된다는 것을 입증하 으며,

Fingerhut, Peplau & Gable(201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하고 성소수자 공동

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수 이 높은 성소수자

는 그 지 않은 성소수자와 달리, 사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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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식이 우울증과 유의한 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정신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Moradi, Mohr,

Worthington, & Fassinger, 2009; Higa et al.,

2014; Vaughan & Waehler, 2010). 정 인 정

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에 해 자 심을 가지는 것

으로(Riggle et al., 2014), 스스로의 정체성에

해 확고한 의견이나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Riggle & Rostosky, 2012). 이러한

정 정체성에 한 인식은 성소수자가 사

회 낙인에 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Vaughan

& Rodriguez, 2014) 이후 낙인과 련한 스트

스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게 하며 심리

탄력성을 진할 수 있다(Rostosky, Cardom,

Hammer, & Riggle, 2018).

Riggle과 Rostosky(2012)는 동성애자와 양성애

자를 상으로 한 경험 연구를 통해 성소수

자 정체성과 련한 8가지의 주요한 정 인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행복

한 삶을 살아가는 데 성소수자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소수자

의 정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

해 탐색할 수 있었다(Riggle & Mohr, 2015;

Riggle et al., 2014). 8가지의 정 인 주제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삶을

거짓 없이 살 수 있는 것’, 즉 진실성이며, 두

번째는 ’정의, 도덕성, 평등에 한 가치를 깊

이 체화하여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소수자, 비성

소수자를 모두 포함하여 타인에게 지지를 제

공하고 받으면서 강한 정서 유 감을 느끼

는 것’이다. 네 번째로 ‘성소수자 공동체에 연

결되어 있다고 지각하며 LGBT 공동체 일원으

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다른 성소수

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소수

자가 처한 입장에 해서도 민감하게 지각하

고 공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며, 여섯 번째로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멘토로

서 활동하며 좋은 역할 모델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로 ‘LGBT 평등을

해 사회에서 주류의 치에 속한 사람들이 책

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기 해 이성

애 심 인 편견과 이분법 인 사고에서 벗

어나 공 으로 나서서 발언하는 것’이다. 동

성애자, 양성애자로 정체화를 한 부분의

사람들이 LGB 구성원인 가족 는 다른 역할

모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주는

의미와 감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정에 해

명명하는 것은 자기 인식 과정의 일부로서,

개인 인 성장을 진할 수 있다(Riggle et al.,

2014).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숙고하게 되는

경험은 자기의 다른 특징들을 통합하는데 도

움을 수 있으며(Leary & Tangney, 2003;

Tajfel, 1981), 개인내 인 성장과 인 계

처 기술의 향상을 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Riggle & Rostosky, 2012). 한 정 정체

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삶

의 궤 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을 표

하는 언어를 새롭게 발굴하면서 성소수자로

서 자 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사회 낙인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로서 정 정체감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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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때, 성소수자 집단에 한 소속감이나

정서 지지에 한 가용성을 높이고 사회

낙인으로부터 오는 부정 인지를 해소함에

따라 속박감이 어들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반면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한 인식이

부정 인 개인은 반동성애 인 편견이나 이성

애 규범성을 그 로 내재화하여 동류인 집단

과 개인 으로 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거나,

성소수자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는 데에 높은

심리 인 장벽을 가지는 등 소수자 스트 스

에 극 으로 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별

인 실에 보다 속박되었다 느낄 수 있다.

즉, 자신의 성 지향성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이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

의 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 지향을 정 인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는 사람들과 그

지 않은 사람들이 속박감에서 차이를 보이

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의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를 완충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정 정체성을 채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

의 매개를 거쳐 자살사고에 간 으로 향

을 미칠 것을 가정하 다. 한 이러한 소수

자 스트 스가 정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속박감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라 가정

하 다. 이와 같은 변인들 간 계를 그림 1

에 연구모형으로 제시하 다. 연구를 통해 검

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소수자 스트 스가 자살사고에 미치

는 향을 속박감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소

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에 미치는 향에 있

어서 정 정체성이 조 효과를 보일 것이

다. 셋째,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향에 미치는 계를 정 정

체성이 조 하는 조 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살사고로 발 하기 이

에 속박감을 이거나 자기인식을 수정하는

등의 인지 측면에 을 두면서 성소수자

가 소수자 스트 스에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을 수용하고 환경에 보다 주체

으로 처할 수 있는 구체 인 맥락을 제공

하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스젠더

남․녀 성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총 405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참

여자는 온라인 홍보와 덩이 표집을 통해 모

집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성소수자 온라인 커

뮤니티 2곳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네

이버카페, 각 학 커뮤니티의 LGBT 게시 을

통해 홍보하 으며 SNS 홍보는 연구자 개인

계정으로 설문조사 련 을 게시한 후 성소

수자 단체 개인 계정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덩이 표집의 경우 각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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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내의 성소수자 모임 회원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의 지인들에게 설문 소개를 요

청하 다. 온라인 설문지는 연구에 한 간단

한 소개와 동의서를 제시한 후 이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총 405명의 응답자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제외한 에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스쳐 리로

정체화한 응답자 20명, 만 18세 미만의 성소

수자 13명, 지정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응답

자 7명, 해외 거주자 4명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361명의 자료를 선별하 다. 연구 상자

의 평균 연령은 25.3세(SD = 5.00, 범 =

19-46세) 으며 이 여성이 263명, 남성이

98명이었다.

측정도구

소수자 스트 스

Meyer의 소수자 스트 스 모형에 근거해 측

정한 소수자 스트 스의 하 요인별 척도 구

성은 다음과 같다. 3개의 개별 인 하 척도

의 각 문항들을 합산한 결과를 소수자 스트

스 분석에 사용하 다.

사회 낙인 인식 척도(Stigmatization Scale:

SS). 사회 낙인 인식 척도는 Harvey(2001)가

고안한 낙인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강병

철(2011)이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하 으며,

사회 낙인의 상이 되는 집단의 성원이 사

회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강병철(2011)은 본 척도의 안면타당

도 검사를 통해, 사회 으로 완 히 커 아웃

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문항을 제

외하고, 12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5

리커트 척도이며, 각 문항 수를 합산하여

총 을 구하며, 총 이 높을수록 사회 낙인

을 많이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

도구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Harvey(2001)

의 연구에서 .94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성소수

자들을 상으로 한 강병철(2011)의 연구에서

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된 동성애 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 Scale: IHS).

Martin과 Dean(1987)이 개발한 내재화된 동

성애 오 척도는 사회 스티그마를 내면화

하여 자신의 성 지향성을 부인하는 정도와

동성에 한 욕망에 해서 불편해하고 성

끌림과 느낌을 회피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리

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수가 높을수록 자신

의 성 지향에 한 사회 낙인을 내면화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79(Meyer &

Dean, 1998), .86(Frost & Meyer, 2009) 등으로

보고되었으며, 한국 성소수자들을 상으로

한 박의주(2012)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반동성애 폭력 척도(Anti-Gay Violence: AGV).

Dean, Wu & Martin(1992)이 개발한 것을 김은

경(2001)이 번안한 척도로서 자신이 성소수자

임을 알거나 추측하는 사람들로부터 겪은 언

어 , 신체 폭력의 빈도를 측정한다. 본 척

도는 반동성애 폭력의 경험을 유형 수

에 따라 나 어 각 수 별로 3문항씩 총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도 없다(0 )’에

서 ‘세 번 이상(3 )’의 4 리커트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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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0 에서 27 의 수범 를 가진

다. 각 문항 수를 합산하여 총 을 구하며,

총 이 높을수록 반동성애 폭력 경험이 많음

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김은경(2001)의 연구에서 .72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드러내기 척도(Outness Inventory: OI)

Mohr와 Fassinger(2000)가 제작하 으며 12문

항의 7 리커트 척도이다. 드러내기 척도(OI)

는 성소수자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지(커 아웃), 그 정

도와 범 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 사회(직장

상사와 동료, 낯선 사람 등), 종교 등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이 높을수

록 더 높은 수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개방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문항

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총

은 단순 총 을 응답한 문항수로 나 어 그

평균치로 한다. 개발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하 요인에 따라 .79 ~ .97이

었으며 종교와 련된 문항을 제외한 임민

경(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 .75, 여성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민경(2014)의 번역

본을 사용하 으며, 내 합치도(Cronbach’s α)

는 .76이었다.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

속박감을 측정하기 해서 Gilbert와 Allan

(1998)이 개발하고, 이종선과 조 주(2012)가

국내 상생들을 상으로 타당화한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를 사용하 다. 5

리커트 척도이며 내면의 부정 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지각하는 내

속박감 6문항과, 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

나 계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갇 도 히 벗

어날 길이 없다고 느끼는 외 속박감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자는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각각 별개의 척도로 타당화를 진행

하 다. 이종선과 조 주(2012)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내 속박감이 .89,

외 속박감은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내 속박감이 .90,

외 속박감이 .92 다.

우울척도(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우리말로

표 화한 통합 한국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 다. 통합 한국 CES-D는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에 해 지난 1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

한 것 자신에 해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

각되는 정도를 0(극히 드물게)에서 3(거의

부분)까지의 범 로 평가한다. 겸구 등(2001)

에서의 한국 CES-D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와 Weissman

(1979)이 개발한 임상 면 용 Beck의 자살사고

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신

섭, 박 배, 오경자와 김 술(1990)이 자기보고

형 질문지로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SSI의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요한 측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 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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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 이 있음이 보

고되었다(Becketal et al., 1979; 한혜선, 2015에

서 재인용). SSI는 총 19문항에 3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의 범 는 0 에서

38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1990) 등의 연

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9 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다.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 정 정체성

척도(Korean Version of 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K-LGB-PIM)

Riggle et al., (2014)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의 정 정체성을 다차원 으로 측정하기

해 개발한 척도를 장지윤(201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매

우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동의한다(7)’

까지 7 리커트 척도의 24개 문항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하 요인은 자각(Self-awareness),

진실성(Authenticity), 소속감(Community), 친 감

(Intimacy), 사회 정의(Social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자각은 “정체성은 나 자신에 해 더 잘

알아차리게 한다”와 같이 성소수자 정체성으

로 인한 자기 이해 정도를 측정하며, 진실성

은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

를 타인에게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한 소속감은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는 좋은 인간 계를 만들 기회가 많

다”와 같이 개인이 성소수자 공동체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며, 친 감은 “정체

성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귈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애인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정체성에

한 정이 친 한 트 를 찾고 가까워지

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련 이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극 으로 알

리는 것은 요하다”, “내가 동성애자/양성

애자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사

람들을 더 존 한다” 등 사회 편견이나 차

별을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다. 남녀 비이성애자(lesbian, gay, bisexual, queer,

pansexual, fluid) 624명을 상으로 한 개발연구

(Riggel et al., 2014)에서 하 요인의 내 합치

도(Cronbach’s α) .85에서 .95로 나타났다. 한국

의 20세 이상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411

명을 상으로 한 한국 타당화 연구(장지윤,

2016)에선 내 합치도(Cronbach’s α)가 .77에서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성 지향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결과를 알

아보기 해 기술 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소수자 스트 스, 속박감, 우울, 자살

사고, 정 정체성의 계를 알아보기 하

여 상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이변량 상

계수를 구하 다.

셋째,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와의

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PROCESS macro 4번을 실시하 다.

넷째,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계

에서 정 정체성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자료를 평균 심화 한 뒤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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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은 정 정체

성 하 요인 5가지에 해 각각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PROCESS macro 7번을 실시하 으며 평균을

기 으로 한 +1SD와 –1SD로 이루어진 신뢰

구간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가톨릭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1040395-201902-09)을 받

은 이후 승인된 표 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 특성 성 지향 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특성을 악

하기 해 인구사회학 특성 변인과 성 에

서 성 지향,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사회경

제 수 , 종교, 거주지를 포함하 으며 성

지향 련 특성으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생물학 성별
여성 263 72.9

남성 98 27.1

성 지향

여성 동성애자 130 36.0

남성 동성애자 86 23.8

여성 양성애자 133 36.8

남성 양성애자 12 3.3

연령

20 290 80.3

30 65 18.0

40 6 1.7

거주지

서울․경기

인천

강원

세종․충청

부산․경남

구․경북

주․ 라

제주도

251

24

6

17

22

27

9

5

69.5

6.6

1.7

4.7

6.1

7.5

2.6

1.4

상담/ 정신과 치료 경험
있음 149 41.3

없음 212 58.7

상담/치료 만족도

만족함 57 36.8

만족하지 않음 47 30.3

잘 모르겠음 51 32.9

표 1.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N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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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성 지향을 포함한 상담 치료 경험,

상담 만족 여부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는 표 1과 같다.

성 지향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성 지향성에 따른 소수자 스트 스 변인

드러내기, 정 정체성 기타 정신건강

련 평균 표 편차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상 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 계를 표 3

에 제시하 다. 상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상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났다, r =

.37, p < .01). 한 매개변인인 속박감과 자살

사고는 높은 수 의 정 상 계를 보 으

며, r = .63, p < .01, 속박감은 우울과도 높은

정 상 을 보이고 있다, r = .80, p < .01.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와의 계에서 속

박감의 매개효과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

사고에 이르는 간 효과 검증을 하기 해

변수

여성 동성애자

(n = 130)

여성 양성애자

(n = 133)

남성 동성애자

(n = 87)

남성 양성애자

(n = 12)

M(SD) M(SD) M(SD) M(SD)

사회 낙인인식
35.67

(9.48)

37.27

(8.78)

34.94

(9.11.)

35.27

(8.76)

내재화된 동성애 오
18.03

(7.91)

18.24

(7.37)

21.44

(9.15)

24.72

(8.74)

반동성애 폭력
2.61

(4.17)

2.40

(3.71)

3.75

(4.90)

3.36

(2.76)

드러내기
2.97

(1.06)

2.92

(1.01)

2.80

(1.18)

2.60

(1.48)

정 정체감
5.59

(0.94)

5.20

(1.06)

5.24

(1.08)

4.87

(0.99)

속박감
39.59

(16.54)

46.09

(17.85)

39.44

(17.40)

50.17

(16.84)

우울
21.53

(14.19)

25.73

(15.32)

21.17

(13.83)

28.09

(13.67)

자살사고
10.53

(7.96)

13.83

(8.76)

8.00

(7.39)

10.90

(6.09)

표 2. 성별 성 지향에 따른 종속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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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를 이용한 Bootstrapping 방식을 실

시하 다. Bootstrapping 방법은 표본 분포의 정

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규모의 가상 무선

표본을 생성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

보는 방법이므로(Shrout & Bolger, 2002), 간 효

과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Sobel test에 비해서

상 으로 높은 검증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우선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과 우울간의 상 이 .80

로 크게 나타나 우울을 공변인으로 설정하

다. 정신과 환자들을 상으로 한 Galynker et

al., (2017)의 연구에서 속박감은 우울과 련성

이 높은 다른 감정 인 고통보다 자살 행동을

더욱 더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살 행동에 한 통합 동기-의지 모형을

검증한 O’Connor, Smyth, Ferguson, Ryan, &

Williams, (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이나 기타

심리학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속박감이

자살로 가는 경로를 측해주어, 속박감이 자

살에 이르는 핵심 인 험 요인임을 입증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과의 상 이

큰 우울의 향을 통제하여, 속박감의 고유한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macro 4에서 우울을 공

변인으로 투입한 후 속박감과 매개효과를 검

증하 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수자 스

트 스는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 사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소수자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속박감이

높아졌고(B = 0.22, p < .001), 속박감이 증가

는 자살사고의 증가와 유의한 련이 있었다

(B = 0.32, p < .001). 소수자 스트 스가 속

박감의 증가를 통해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간 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신뢰구간[.01,

.05]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수자

스트 스가 자살 사고에 미치는 직 효과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4 .04]이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속박감은 소수

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와의 계를 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의 계에서 정

정체성의 조 효과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계에서

정 정체성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

보기 해, 회귀분석을 통해 조 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확인하 다. 다 공선성을 최소화하

기 해 독립변인과 조 변인을 평균 심화

변인
B S.E t

신뢰구간

독립변인 종속변인 LLCI ULCI

속박감의 매개효과

소수자 스트 스 속박감 .22 .03 6.64*** .17 .32

속박감 자살사고 .32 .03 4.56*** .08 .21

소수자 스트 스 자살사고 .00 .02 0.01 -.04 .04

주. ***P < .001,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4. 속박감의 매개 효과(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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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centering)한 뒤 계 회귀분석 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 다. 먼 1단계에서 공

변인인 우울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소수자 스트 스와 정 정체성의 하

요인을 추가하여 투입하 다. 3단계에서 소수

자 스트 스와 정 정체성의 하 요인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자살사고 .03 .01 .01 .05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5. 속박감의 Bootstrapping 효과

단계 측변인 T R²(△R²) F

1 우울 .80 25.38 .64 644.39

2

우울 .70 20.39

소수자 스트 스 .21 6.16 .68(.03) 249.47

사회정의 -.00 -0.23

3

우울 .70 20.39

소수자 스트 스(A) .20 5.97 .68(.00) 190.15

사회정의(B) -.01 -0.44

A x B -.06 -2.13

*p < .05, p < .01, p < .001.

표 6. 정 정체성 - 사회정의의 조 효과

그림 2. 소수자 스트 스와 사회정의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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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 정체성의 5가지 하 요인

인 자각, 진실성, 소속감, 친 감, 사회정의

유의미한 조 효과가 나타난 하 요인은 사

회정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

하 다. 사회정의의 수 에 따라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

Aiken, West, Reno(1991)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조 변인인 사회정의가 높은 경우(+1SD)와

낮은 경우 (-1SD)에 한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계를 그래 로 그렸다.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의 계에서 사회정

의의 조 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가설 4를 검증하기 해 소수자

스트 스가 자살사고를 측하는 모형에서 속

박감을 매개변인, 사회정의를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계에서 조 변인으로 하

는 조 된 매개모형을 PROCESS macro 7번을

사용하 다. 그 결과, 사회정의의 평균 -1SD,

평균 수 , 평균 +1SD 수 에서 모두 95%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 된 매개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계를 사회

정의가 매개할 수 있지만,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 간의 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종속변수: 속박감

b S.E t LLCI ULCI

Constant 1.46 .19 7.54 1.08 1.84

우울 .05 .00 20.83 .04 .05

소수자 스트 스(A) .28 .08 3.50 .12 .44

사회정의(B) -.00 .00 -.28 -.01 .01

A X B -.00 .00 -2.33 -.01 -.00

종속변수 : 자살사고

b S.E t LLCI ULCI

Constant -.18 1.01 -.18 -2.18 1.82

우울 .21 .03 5.61 .14 .29

소수자 스트 스 .10 .18 .56 -.26 .47

속박감 2.38 .53 4.43 1.32 3.44

조 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02 .00 -.03 -.00

*p < .05, **p < .01, ***p < .001,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7. 사회정의의 조 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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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가 조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상으로 성 지향성과 련된 주요 변인에

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성별 성 지향성

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와의

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정

정체성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주요 정신건강 지표들을 심으로 동성애

자/양성애자의 정신건강 수 을 알아본 결과

본 연구 상자의 우울 수 은 평균 23.19로

나타나 이들이 높은 수 의 우울감에 시달리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남성의 우울 평균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Radloff(1977)가 제시한 CES-D에

의한 우울증 선별을 한 단 (cutoff point)

수인 16 , 통합 한국 CES-D( 겸구

등, 2001)에서 제시한 단 인 21 을

과하는 수이다. 한 Gilbert와 Allan(1998)

이 성인 우울 환자 90명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외 속박감은 25.2 내 속박감은 18.6

으로 보고되었다(천숙희, 2008). 본 연구에서는

외 속박감이 26.71, 내 속박감이 15.55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동성애자와 양성애

자들이 우울 환자와 유사한 수 의 속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외 속박

감이 높은 수 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의

인 환경과 성소수자로서의 부정 인 경

험 등 국내의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소수자 스트 스와 자살사고와의

계를 속박감이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박감은 우울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에 한 증분 설명량을 보여주어 성

소수자의 자살을 설명하는데 속박감이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 다. 이는 우울증, 과거의 자

살 시도, 그리고 다른 자살 험 요인을 통제

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이 자살 행동을 측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O’Connor et al.,2013). 속박감의 완 매개 역

할은 소수자 스트 스 자체가 자살사고의 직

인 요인이 되기보다는 지속되는 소수자

스트 스로 인해 성소수자가 재 처한 상황

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고 실을 고통스

사회정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매개변인: 속박감

-1SD .32 .09 .15 .54

M .20 .06 .09 .34

+1SD .14 .06 .02 .28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8. 사회정의의 수 에 따른 조건부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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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인식할 때 자살사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자살사고에 한 속박감의

향은 스트 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높은 속

박감을 자살의 조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한 Williams의 고통 호소 모델(1997)과 속박

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국내

의 연구 결과(김정호, 홍혜 , 2016; 이종선 등,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들이 소수자 스트 스를 지속 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

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요한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특히

Gilbert와 Allan(1998)이 측정한 성인 우울 환자

들의 속박감 수 을 비교했을 때 성소수자들

의 내 속박감 수 은 낮은 반면, 외 속박

감이 더욱더 높게 나타난 을 고려하면 성소

수자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의 심리내 인

경험도 요하지만 강한 탈출에 한 동기를

유발하는 외 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는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속박감 수

이 높은 성소수자들을 상으로 치료 개입

을 할 때 내 사고와 감정에 을 맞추는

동시에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해 정 으

로 조망하면서 외 실에 한 통제권을 스

스로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소수자 스트 스와 속박감 간의

계에서 정 정체성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 정체성 하 변인 사회정의의

조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정의를 제외하고

자각, 진실성, 소속감, 친 감에서는 유의한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정의 척도

문항의 일부인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편견이나 차별에 더 민감하다”,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의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개인이 스스로의 정

체성에 해 편안하게 느끼고, 성소수자 공동

체 내 구성원들에게 친 감을 느끼는 등 개인

화된 방식으로만 소수자 문제에 응하기보다

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해 민감성을 지니고 주변화된 그룹

이나 사회 소수자에 해 행동 으로 지지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지닐 때 자기통제감을

가지게 되어 실에 한 부정 인지를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거집

단의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맺으면서

개방된 자기 인식을 지니는 동시에 일상에 존

재하는 소수자에 한 차별을 인식하고 이에

응할 사회 책임감을 지니는 등 자신을 능

동 인 주체로서 규정할 때 고통스러운 외부

실에 갇 있다고 지각하는 수 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O’Connor(2011)가 제

시한 통합 동기-의지 모형의 동기 이 단

계인 “환경 인 취약성이 패배나 굴욕의 느낌

을 유발해 속박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 해결, 처 능력 등이 속박감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과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개인

이 스트 스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처하는

지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

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의미한다. 한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정신건

강 수 을 가진 성소수자들을 상으로 치료

개입을 할 때 부정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 을 맞추어야 한

다”는 albee(1983)의 연구와 “자기 학 인 분

노가 억압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분법 사

회에 한 분노로 환되어 변화의 표 을 개

인이 아니라 사회로 돌리는 것이 성소수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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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로 살아가는 데 큰 탄력성으로 작용한다”

는 을 보여 성정숙, 이 주(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을 매

개변인으로 하여 자살사고를 측하는 모형에

서 사회정의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사회정의 수 이 평균보다 1표 편차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보다 1표 편차 높은 집단의

자살사고가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

회정의와 자살사고 간의 상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을 고려하면, 사회정의

가 자살사고 간의 연 성은 있지만 소수자 스

트 스가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정의가 가지는 설명량은 제한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 인

자기인식과 자기비난 인 태도가 자살사고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Fazaa & page, 2003; Johnson et al., 2010)와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은 반동성애 폭력으로

인한 정서 고립을 경험하더라도 자살사고의

빈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박수진,

2019)와는 다소 상이한 목이다. 본 연구에서

는 자기 평가와 하게 연 되는 개념으로

서 소수자 정체성에 한 인식을 채택하 으

므로, 통합 인 자기개념을 반 하지 못한다

는 한계 을 지닐 수 있다. 그 에서도 사회

정의의 개념은 성소수자 개인의 소수자 정체

성에 한 수용 정도뿐만 아니라 차별에 한

민감성, 타인에 한 연 의식을 반 하는 다

차원 인 개념으로, 정 인 자기 인식과

련된 개념을 온 히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지닐 수 있다. 한 본 연구 상자들의

정 정체감의 수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

지 않고, 높은 수 으로 다소 편 되게 분포

되어 있었다는 을 고려하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성소수자들을 고르게 표집 하여 소

수자 스트 스를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자

살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 보호 요인으로서

정 정체감의 역할을 추후 반복검증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의 다양한 면에서 명시 , 암묵 차별에 놓

여있는 사회 소수자의 실을 조망하고 이

들의 열악한 정신건강을 조명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 지향성과

자살사고 간의 계성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살이론에 근

거하여 성소수자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내 변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로 향후 성소수자

자살 련 연구의 확장이나 성소수자 자살

방에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 낙인과 차별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부정 정서에만 을 맞추는 것이 아

니라 성소수자의 탄력성으로 정 정체감을

선정하여 이에 한 향을 탐구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특히 사회정의에 한 인식은 성

소수자 당사자가 구조 차별과 폭력에 민감

하게 하고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해 극

으로 발화하게 하는 등 와 오를 마주하

는 일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책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정의의 역할을 조명

함으로써 한국의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사

회 낙인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추후 연구를 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

자 스트 스 경험으로 인한 실지각을

으로 다루어 성소수자의 자살사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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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소수자 스트 스를

게 경험하고 성소수자로서 삶이 만족스러운

성소수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살사고가 높을 수 있다. 소수자 지 에서

기인하는 스트 스 외 경제 문제, 인 계,

개인 특성 등에 한 고찰이 미진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속박감에 향을

끼칠 것으로 상되는 다른 변인들을 소수자

스트 스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소수자 스트 스는 사회 구조 인 원

인으로 인해 발된, 장기간 경험되는 스트

스이기 때문에 정 정체성 향상과 같은 개

인 차원의 인식 개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

이 존재한다. 소수자 스트 스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이기 해서는

당사자의 인식 개선 이 에 성소수자의 인권

을 존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

제도 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내 인 변인과 더불어 사회경

제 조건, 정책 변화, 성소수자 공동체의

역할 등 보다 거시 인 에서 소수자 스트

스가 속박감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변

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응한 상자의 70% 이상이

여성 성소수자이며, 남성 성소수자는 게 표

집이 되었다. 그 에서도 남성 양성애자의

수는 12명으로 여성 양성애자에 비해 훨씬

은 수가 표집이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성 지향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 차이에

한 추가 인 검증 결과 여성 양성애자 집단

의 속박감과 우울, 자살사고가 여성 동성애자

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 양성애자의 경우는 표본 수

가 어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양성애자는 동성애자 비해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한 낮은 소속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 의 낙인에 한 민

감성과 정체성 혼돈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

가 존재한다(Balsam & Mohr, 2007). 한 양성

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이 일생동안 자살시도를

보고하는 비율이 이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에

비해 6배,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에 비해 2

배나 높으며(Bolton & Sareen, 2011), 여성 양성

애자가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

양성애자에 비해 자살사고에서 더 높은 비율

을 보인다는 국내의 선행 연구(이혜민, 박주 ,

김승섭, 2014)가 존재하나 본 결과에서 나타난

여성 양성애자의 낮은 정신건강 수 이 여성

양성애자가 처한 특수한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성 남성 양성애자의 반의 어

려움인지 변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양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를 균등하게 모집하여 성별 성

지향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 의 차이를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어려움,

LGBTAIQ 집단 내에서도 차별과 폭력의 양상

이 각기 다른 , 젠더 정체성의 문제가 연구

에 혼입되는 것을 통제하고자 무성애자, 트랜

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는 연구 상에 포

함시키지 않고 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

자만을 상으로 자살 연구를 실시하 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

자들을 포 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을 지닌다.

특히 LGBTAIQ 내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성별

패싱으로 인한 스트 스, 노동 환경에서의 차

별, 의료 주변화, 퀴어 집단 내의 낙인과 배

제 등 차별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므로(손인서,

2018; 손인서, 이혜민, 박주 , 김승섭, 2017;

Herman, 2013), 추후 트랜스젠더의 소수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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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와 자살 간의 련성을 알아보는 연구

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 고, 인구통계학 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하 으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근성이 높은 수도권, 고

학력의 20 성소수자 주로 편향되게 표집

이 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 상자들이 경

험하는 소수자 스트 스가 낮은 수 으로,

정 정체성은 반 으로 높은 수 으로 다

소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 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한국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은 상

으로 소수자 스트 스의 경험이 으며

정체성 가시화 수 이 높으며, 정 정체성

을 획득하기에 상 으로 유리한 환경 속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소수

자 커뮤니티 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거

주자나 인 네트워크, 정보,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정체성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다양

한 범 에 속하는 성소수자들을 포 할 필요

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타당화된 소수자 스트

스 련 척도들이 비교 오래된 척도들로,

실에 맞지 않는 용어나 미묘한 차별을 포함

한 표 들이 일부 있었으므로 이를 변화하는

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다 최신의 척도를

타당화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동성

애자/양성애자 정 정체성 척도는 통

인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반 할 수

없다는 한계 을 지닌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성소수자 련 연구를 한 표 화된 척도들

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 이 존재한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 지향성 은

폐, 성 정체성에 한 사회 지지, 성소수자

공동체 소속감(connectedness), 소수자 스트 스

에 한 처 략 등 한국의 실정에 맞는 표

화된 척도를 개발하거나 해외 척도에 한

타당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인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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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esbian, gay, and bisexual(LGB) positive identity in the influence of minority stress on suicide ideation.

By online survey, perceived social stigma, internalized Homophobia, anti-gay violence experience, outness,

entrapment, depression, suicide ideation and LGB positive identity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ntrapment medit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ority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In a model in which minority stress predi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social justice

showed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 clinical implicat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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